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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일식집을 물려받아 일식집을 하게 됨. 그러나 IMF로 인해 가게 문을 닫고 요리학원을 

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함. 자격증 취득 후 선어집을 차렸음. 처음 선어에 대한 지식이 

없었지만, 오랫동안 찾아와주신 분들을 통해 현재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이 생기면

서 성장도 함. 현재는 가게운영을 잘하고 있음. 

주요 색인어

인천, 연안부두, 충북, 제천, 일식, IMF, 횟집, 한식, 일식, 제빵, 자격증, 도화, 장

사, 삼원일식, 생선, 활어, 선어, 지식, 경력, 숙성회, 인식, 개선, 육질, 자연산, 양

식, 광어, 광어, 도매상, 소매상, 손질, 냉동, 애간장, 멍게젓, 소금, 요리, 회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음식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

00:00:00~

00:03:15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기록검수확인서

- 고향은 충북 제천이고, 가게를 운영한지 34년정도 됨

- 남편의 형이 일식집을 운영하는데 남편에게 물려줌

- IMF로 인해 일식집 문을 닫기 시작하였고, 이후 요리학원을 다니

며 자격증을 땄음(한식, 일식, 제빵)

2. 선어회

00:03:19~

00:14:38

- 처음 가게를 했을 때 선어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아

서 손님들과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음

- 지금은 경력도 오래되고 선어에 대해 지식이 많이 생겨 손님과의 

믿음이 생김

- 선어에 대한 인식이 인천에서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 많

이 개선이 된것같음

- 자연산 생선을 사용하지만 물량이 없으면 양식생선도 사용함

- 오래 거래한 가게에서 물량을 받아와 사용중 (연안부두 도,소매

상)

- 아침에 생선을 받아와 손질함

3. 손님

00:14:45~

00:18:02

- 사회적으로 같은 동기이신 분들이 자주 방문해주시다보니 어르신

이 조금 많이 오심(오랫동안 꾸준히 방문해주심)

- 회가 점심식사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, 워낙 다양하게 음식을 제



공해주셔서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함(면담자입장)

- 과거 모르는게 많았을 때 어르신들이 찾아와 음식을 드셔주면서 

피드백도 주시고 함으로써 성장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함

4. 기억에 남는 일

00:18:03~

00:23:04

- 처음 장사할 때 생선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애간장을 녹였던 4년의 

시간이 기억남

- 생선의 부위마다 염도가 달라 생선을 먹을때에도 맛있는 소금을 

사용해야함

- 생선이 가는 모양에 따라 회를 뜨고 있음


